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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표는 없다: 에르네스토 코피뇨 박사의 삶
시성을 위한 과정에 있는 1899년 6월 5일 출생한 에르네스토 코피뇨 박사의 Scepter 출판사에서 출간 된 새로운 자서전을 읽는 것이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2020-6-6.
“나의 삶에서 몇 가지 기억들을 끄집어내자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이 오래 지속되며 중요한 엄청난 두 시기로 그 기억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1899년부터 1953년 사이의 기억인데, 확실하지 않은 목표로 기나 긴 준비의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을 되돌려보면 평탄치 않은 확실한 방도의 더 좋은 길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Scepter 출판사에서 최근에 발행된 에르네스토 코피뇨 박사의 새로운 자서전에서 나오는 도입부의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인 클레멘시아를 돕고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병자들을 도와주고 영양실조에 걸린 마야 어린이들 위해 일을 한 과테말라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의 인생을 작가인 토마스 A. 맥도넛은 자서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954년 그는 이제 막 그의 고향인 과테말라에서 오푸스데이의 사도직 업무를 시작한 사제를 만났습니다. 종종 가톨릭 믿음에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분위기에 적대적이었던 그는 그 사제를 만난 이후 이듬해에 그의 인생에서 감각적으로 필요했던 영적인 차원이 더 완전히 개발되었습니다.
아래는 그의 영적인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을 때 기술한 글 중에서 짧게 발췌한 것입니다:
과테말라 시민 전쟁이 발발하기 전, 에르네스토는 1954년 6월 8일 북 캘리포니아에 있는 듀람의 듀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의 아들인 호세 에르네스토를 보러 미국으로 긴급한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골치가 아픈 순간에 과테말라를 떠났습니다. 비통 속에서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듀크에서 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쳐했습니다. 과로? 향수병? 알게 뭡니까. 분명한 것은 제 아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 아이가 받은 진단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곳에는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저의 나라 과테말라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뉴스를 보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비통은 제 마음에 못을 박은 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에르네스토는 그의 걱정들을 미사 중에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4년 당시에 듀람에는 가톨릭 성당이 오직 2개 밖에 없었습니다. 성 십자가 성당은 그나마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내면은 부유한 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미사에 참례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제 눈에서 솟구치게 나왔고 얼굴을 적셨으며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저는 제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실물 크기의 그림을 보며 묵상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 못 박히셨고 가슴에 창이 찔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를 감싸 안아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눈물은 더 정화시켜줬고 제 가슴에 박힌 못은 점점 녹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침착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 그리고 정말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회복했고 저는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오푸스데이를 알아보았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셨음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했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대상을 위해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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